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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가공식품

 수요 감소 ▼  “ 카레 파우더와 초코파이, 호주 소비자들이 찾지 않아요 ”

   

 아시아 식품 중 특히 한국식품과 일본식품을 전문적으로 유통하고 있는 Asian Food 

4 U의 담당자 Mr. Joel의 말에 따르면, 오뚜기社의 카레 파우더와 오리온社 초코파이의 

판매량이 급감하는 추세라고 한다. 판매량 하락의 원인으로 지리적 위치와 맛을 꼽았다. 

해당사의 소재지가 한국인 및 아시아 인구가 거주하지 않는 지역이기에 이전에도 판매량이 

많은 편은 아니었으나 4월 둘째 주부터 부활절기간으로 사람들이 휴가를 떠나 해당사를 

찾는 발걸음이 더욱 뜸해졌다고 전했다. 또한, 오뚜기社 분말 카레의 경우 일본산 고형 카레 

제품이 현지인들의 입맛에 더욱 잘 맞아 점점 더 하락세의 판매추이를 보인다고 설명했으며 

초코파이도 현지인들의 입에 맞지 않는 면이 있어 재구매율과 호응이 매우 낮다고 밝혔다.

 

[분말 카레와 초코파이]

 가격 하락 ▼  “ 주먹밥 개념에 낯선 호주 사람들, 프로모션으로만 구매해 ”

   

 2010년 설립하여 한국 및 동양 식품을 주력으로 유통 중인 Woonho Mart Pty Ltd.의 

Mr. Jung 대표의 말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의 대표 브랜드 백설의 밥이랑 야채랑 제품을 

해당사의 유일한 가격하락 품목으로 꼽았다. 제품을 들여온 기간이 꽤 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판매율이 저조하고 제품의 남은 유통기한이 짧아 가격을 낮춰 프로모션 행사를 진행 

중이라 전했다. 해당 제품의 경우 별도의 반찬 없이 해물, 치즈, 김자반, 야채 맛의 주먹밥을 

만들 수 있는 간편식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주먹밥 개념이 호주 사람들에게 낯설어 진열장에 

놓여있어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했다. 이에 간단한 야외 활동 및 어른과 

아이들 모두를 위한 간단 별미식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활용하여 가격할인을 동반한 프로

모션 행사를 제품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CJ社 밥이랑 야채랑]

 조미김

 가격 하락 ▼  “ 유통업체들의 가격경쟁 심화, 조미김 가격을 흔드는 주범 ”

   

 호주 수입식품 전문 유통업체인 Samsung Trading Pty Ltd.의 담당자 Mr. Jang은 김 

가격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밝혔다. 한국 도매상들의 심각한 가격경쟁이 호주 시장의 

가격판도를 흔드는 주요 요인이라 꼽았다. 해당사도 한국산 솔뫼F&C의 10단 도시락 김을 

다량으로 취급하고 있어 호주 시장 내 김 가격변동의 직격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일반적

으로 조미김 도매시장 가격은 연중 일정한 가격을 유지하는 편이나 한국산 김들이 잇따라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며 유통채널이 제한적인 연유로 한국 김끼리의 가격 경쟁이 매번 

과열되고 있다고 전했다. 

[솔뫼 F&C社
10단 도시락 김]

호주 농식품
주요품목 판매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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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낵류

 수요 증가 ▲  “ 독점수입으로 지속적인 판매량 증가 자랑하는 한국 아이스크림 ”

   

 한국 및 아시아 제품 수입·유통업체인 S&L Global Pty Ltd.의 Mr. Jace에 따르면, 한국 

바(Bar) 아이스크림 제품의 판매율이 증가 추세라 전했다. 호주에서 한국산 아이스

크림의 독점 판매 기업으로 약 33여종의 다양한 제품을 취급하고 있어 여러 거래기업

에서의 주문량이 항상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산 제품의 경우 맛이 다양하며 잘 

맞고, 패키지도 제품의 특성을 잘 드러낸 재미있는 제품이 많아 현지 소매기업 및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고 했다.
[한국 아이스크림]

 수요 감소 ▼  “ 인지도 부족, 미미한 판매율의 결정적 이유 ”

   

 시드니 내 한국·일본·중국 식품 및 생활잡화를 수입·유통하는 S&L Global Pty Ltd.의 

담당자 Mr. Jace에 따르면, 신화 팝콘스낵의 판매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밝혔다. 호주 

소비자들 및 교민들 사이에서도 브랜드 인지도가 거의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제품이기에 

저조한 판매율을 보이며 그 하락세가 심화되는 추세라 설명했다. 해당사에서는 제품 

및 브랜드 인지도를 구매요인으로 고려하지 않고 맛이 좋은 한국 제품을 위주로 수입·

유통을 진행하였으나 브랜드 인지도의 중요성을 깨달았음을 전했다. 이에 점차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의 제품들을 찾아 빠른 시일 안에 취급할 계획임을 전달했다.  
[신화 팝콘스낵]

 주류

수요 증가 ▲  “ 연령대별 다른 한국산 주류 선호, 호감도는 모두 上 ”

 

호주에서 수입주류를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Just Liquor Cellars社 Mr. Wayne 담당자와의 

인터뷰 결과, 해당사의 주요 고객층의 연령대별로 다른 제품을 선호하나 모두 한국산 

주류의 구매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20대에서는 블루베리 맛, 자몽 맛 소주가 30대에서는 

매실원주를 판매율 1위 달성 및 증가 품목이라 했다. 특히 독하지 않고 달달한 맛으로 

두 연령층 내 여성 주류인구의 입맛을 사로잡아 판매율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4월 판매량 1위 품목에 선정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막걸리의 경우 특정 연령층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 요리와 궁합이 잘 맞아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항상 막걸리와 

함께 즐기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더한社 매실원주]


